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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자를 그리다. 

孔子, 또는 공부자(孔夫子 기원전 551년-479년)는 유교의 시조(始祖) 고대 중국 춘추시대의 정치가 · 사상가 · 교육자. 공자의 문하(門下)에서는 걸출한 대학자가 무수히 배출되었는데, 육경(六經)에 통달한 이만 해도 무려 70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들을 가리켜 '칠십자(七十子)'라고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출중한 열 명을 '공문십철(孔門十哲)'이라 한다. 안회(顔回), 민자건(閔子騫), 염백우(冉伯牛), 중궁(仲弓), 재아(宰我), 자공(子貢), 염유(冉有), 자로(子路), 자유(子有), 자하(子夏) 등이다. 

『논어』 선진편 중에서 
자로와 증석, 염유, 공서화가 공자를 모시고 있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보다 몇일 더 살기는 했으나, 나를 어려워 하지 말아라. 평소에 말하기를 (세상이) 너희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던데, 혹시 너희를 알아준다면 어찌 할런지 이야기 해보아라.” 
자로(子路)가 그들 가운데 나서며 말했다. “천승의 나라(千乘之國)가 大國(대국)들 틈바구니에 끼어서 전쟁에 휘말리고 기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제가 정치를 한다면 3년 안에 (백성들을) 용맹하게 만들어 스스로 행할 방도를 찾게 만들 것입니다.”
공자께서는 웃음 지으셨다. “구(求, 염구)야, 너는 어떠냐?”
이에 말하기를, “사방 육,칠십리 또는 오,육십리 정도의 나라에서 제가 정치를 맡는다면 3년 안에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게 할 것입니다. 예악에 관해서는 다른 군자를 찾겠습니다.”
“赤(적: 공서화)아, 너는 어떠하냐?”
이에 말하기를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우려는 바를 말씀드립니다. 종묘의 제사나 회의 자리에 참석해서 예복을 차려 입고 일을 처리하는 작은 보좌역을 맡고 싶습니다.”
“點(점: 증석, 증자의 아버지)아, 너는 어떠냐?”
증석은 거문고 음을 튕기고((鼓瑟) 거문고를 옆에 두고 대답했다. “저는 이 세사람들의 이야기와는 다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무슨 상관이냐? 각자의 뜻을 말하는 것이다.”
이에 대답했다. “봄이 오면 입던 옷을 봄옷으로 바꿔 입고 어른 5,6명, 그리고 아이 6,7명과 함께 沂(기)에서 목욕하고 舞雩(무우)에서 바람을 쐬고 노래 부르며 돌아오고 싶습니다.”
공자께서 감탄하며 말씀하셨다. “나는 點과 함께 하겠다.”

『공자성적도』(孔子聖蹟圖)
예, <과정시례> (過庭詩禮) 정원을 지나며, 『시경』과 『예기』를 가르치다
<예타삼도> (禮墮三都) 예에 의거하여 세 개의 성곽을 부수다. 



2. 주자(朱熹)와 주자의 스승들(장횡거, 정호, 정이 등)을 그리다. 

주자, 「무이구곡가」 
둘째 구비. 우뚝 솟은 옥녀봉(玉女峰)
꽃 꽂고 물가에 임했으니, 누구를 위한 단장인가
도인은 다시 양대몽(陽臺夢)을 꿈꾸지 않으니 
흥을 내어 앞산으로 드노라니 푸르름이 몇 겹인가.

넷째 구비. 동쪽 서쪽 우뚝한 바위들
바위에 핀 꽃 울긋불긋 아래로 늘어졌네
금학이 울음을 그치고 사람은 보이지 않네
달이 빈산에 가득하고 물이 못에 가득하구나.

3. 퇴계선생 이황(1501~70)의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 

강세황 <도산도> 발문 (발췌) 
성호선생(이익, 1681- 1763)께서 질병이 심하긴 가운데 세황에게 명하여 <무이도>를 그리라 하셨다. 이미 완성되자 또 <도산도>를 그리라 하였다. 이에 세황이 가만히 생각해보건대, 천하의 아름다운 산수를 어찌 한정하겠는가 마는 지금 선생께서 유독 이 두 지역을 집어내어 신음하시며 지치신 가운데 베껴그리라(摹畵) 하는 것은 어쩌면 주자와 퇴계 두 선생께서 중하기 때문에 그러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점에서 선생께서 선현을 존경하여 사모하고 도덕과 의를 좋아하는 뜻을 급박한 시간이나 황망한 경우에도 잊지 않음을 볼 수 있겠다. 
(중략)
세황은 아직 도산에 가본 적이 없다. 세간에 전해오는 <도산도>는 차이가 많아 누가 그 진면목을 얻었는지 분간하기 어렵다. 이 그림은 선생께서 예전부터 소장하시던 本을 따라 구본을 이모한 것인데, 누가 그렸나 모르겠지만 필치가 졸렬하여 물체를 형상하지 못하고 위치도 뒤죽박죽이라 이치에 맞지 않는다. 흡사하고 흡사하지 않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림을 모르는 사람이 그린 것임에 틀림없다. 지금 방불하게 그리고 싶어도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그러나 선생께서 이를 취하신 것은 퇴계선생을 취한 것이지 지역을 취한 것이 아니다. 한 조각의 물과 산이 비슷한가 아닌가는 논할 일이 아니다.
(중략)
세황이 행장을 꾸려 도산으로 가서 진면목을 그려드리기를 원한다. - 1751년 10월 강세황

내가 이 그림을 간진한 지 오래다. 지금 문파에게 드리고자 한다. 거처하던 곳을 보고 그 분을 사모한다면, 누가 나에게 생각이 없다고 하겠는가. - 1927년 중추일(8월15일) 최남선 

4. 율곡선생 이이(1536~84)의 고산구곡(高山九曲).
일곡(一曲)은 어드메오 관암(冠巖)에 해 비치난다.
평무(平蕪)에 내 거드니 원산(遠山)이 그림이로다.
송간(松間)에 녹준(綠樽)을 노코 벗 오는 양 보노라.

